
상트페테르부르크황립대 최초의 한국어 교수

김병옥(1874 – ?): 그의 삶과 행적

세르게이올레고비치쿠르바노프



1. 서론: 한국어 연구의 모태가 된 19C 말 조러간 외교관계

• 러시아제국과 조선의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시작은 조러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바로 1884년에 서울에 러시아공사관이 개설되었다.

• 페테르부르크 주재 조선 공사관은 훨씬 더 나중에, 조선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후인 1897년에야 개설된다.

• 이를테면,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고종이 1896년 2월부터 1897년까지 러시아공사관에
피신해 지냈던 아관파천을 들 수 있다.

• 한편, 1896년 5월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황제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민영환 전권공사를
대표로 한 조선사절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이후 국가간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페테르부
르크를 방문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증진된 것도 그 배경이 되었다.



페테르부르크 주재 최초의 조선 공사관(1897 – 1900년)

 민영환(1861~1905) 특명전권공사가 공식적으로 이끈 조선 공사관은

1897년 5월부터 1900년까지 운영되었다.

 민영환이 페테르부르크에 체류한 기간은 1897년 5월 17일부터 6월 1

일까지로 길지 않다.

 '공관'소속 '러시아어 통역관'은 김병옥이었다.

 '사절단'이 떠난 이후에 공관 직원은 공식적으로 페테르부르크에 남

았고,그 명단이 '외교연감'에 수록되었다.

 그들 가운데 페테르부르크에 살았던 사람은 분명히 김병옥 외에 아

무도 없었다.



최초의 조선 공사관 직원(1897년).

 민영환이 1897년 6월 1일에 떠난 후, 조선 공관

은 형식적으로 폐쇄되었다.

 1898년 '외교연감'에 따르면, 조선 공관 직원은

다음과 같다.

특명전권공사:민정환

일등 참서관:민상호,민영찬,폰-라우텐펠드

이등 참서관:이기

 김병옥은 명단에 없다.



페테르부르크 주재 최초 조선 공사관(1900년)

 1899년 '외교통보'는 러시아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

 그러나 1900년 '외교통보'에 수록된 정보는
일 관 되 지 않 는 다 . 불 어 본 에 는
민영환(특명전권공사), 민상호(1등 참서관),
민종자(1등 참서관), 드 라우텐펠드(1등
참서관),이기(2등 참서관)가 기재되어 있다.

 반면 , 러시아어본에는 조선 공사관의
직원으로 특명전권공사 민영환과 통역관
김병옥,두 사람만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민영환 등 최초 페테르부르크 공관
직원 가운데 김병옥만이 남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페테르부르크 주재 두번째 조선 공사관(이범진 공사)과 김병옥(1900~1905년)

 1901년 '외교통보 '에서는 1900년 이범진
공관의 직원으로 김도일과 함께 김병옥이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이미 1901년(1902년 '외교통보')부터
조선공관 직원 명단에 김병옥도, 김도일도
보이지 않는다.

 김병옥이 공관을 그만 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 그러나 1897년부터 적어도 1917년까지
김병옥은 페테르부르크대학교 동양학부에서
강의했다는 증거들이 있다.



김병옥, 그는 누구인가? 러시아의 고려인인가?

 '아시아통보 (1924년 52호 )'에 페테르부르크대 졸업생으로 동방연구소 최초
한국어학과장 (1900년~)인 그리고리 블라지미로비치 포드스타빈 (1875-1924)의
약력에서 다음의 내용이 적혀있다.

 페테르부르크대학 동양학부에 프리아무르스키주 출신의 조선인이 조선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조선어 기본 지식을 가르치는 조선어 선택강좌가 있었다.

 여기에서 말한 사람이 김병옥일까,혹은 다른 사람일까?



김병옥 – 김 예브게니 니콜라예비치

 주소기록부인 '베시 페테르부르크 '(1914년 '베시
페트로그라드'로 개명)에서 김병옥이라는 이름을 볼 수 있다.

 그는 항상 페테르부르크(페트로그라드)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 그가 등록한 공식적인 주소지는 어디에나 있다.

 1901년 기록부에 김병옥이 한 번은 '조선 공관 아타쉐'로도
명시되어 있었다.

 1904년(1904년 발행된 기록부)부터는 김병옥 조선 이름과
아울러 러시아 (정교) 이름인 예브게니 니콜라예비치가
병기되었고 , 배우자인 마리야 마트베예바 (혼인 ) 역시
언급되었다.

 김병옥은적어도 1917년까지대학교소속으로되어있다.



김병옥이 등록한 주소지

 주소기록부인 '베시 페테르부르크'에 김병옥이 등록한 거주지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1899-1902:알렉산드롭스키 대로 21번지(현재 도브로류보프 대로).

1903:니콜라옙스카야 나베레쥐나야 17번지(현재 쉬밋트 나베레쥐나야).

1904:얌스카야 가 10번지(현재 도스토옙스키 가).

1905:크론베르스카야 나베레쥐나야 20번지.

1906:아카데미체스카야 가 4번지.

1907:아카데미체스키 골목 4번지.

1908:넵스키 대로 78번지.

1909-1911:바실리옙스키 오스트로프 대로 6번라인 1번지

1912-1917 (그 이후까지로 추측):바실리옙스키 오스트로프 대로 5번라인 66번지.

김병옥이 이 주소지에 정말 살았을까?이 점은 이후에 살펴보겠다.



김병옥이 등록한 최초의 집

알렉산드롭스키 대로 21번지(현재 도브로류보프 대로)



김병옥이 등록한 마지막 집

바실리옙스키오스트로프대로 5번라인 66번지



김병옥 그리고 비밀경찰의 사찰
(1904년)

•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이 러시아의
동맹국이 되기 전, 적어도 1904년 상반기에
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한 많은 조선인들은
비밀경찰의 감시 하에 지냈다.

• 감시 대상에는 조선 공관 직원들과 나제쥐다
티모페예브나 김과 같은 '의심스러운
조선인들'이 있었다.

• 일명 '카레이카'라고 불리던 나제쥐다
티모페예브나 김과 자주 만난 김 예브게니
니콜라예비치, 즉 김병옥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제쥐다 티모페예브나 김, 일명 '카레이카'(1904년)

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국립문서보관소의 비밀경찰 고문서

 «1904년 4월 17일부터 카멘노오스트롭스키 대로 19번지에 블라디보스톡 제2상인길드 조합원의
아내인 나제쥐다 티모페예브나 김(29세)이 아들 로만(6세), 조카 에카테리나(11세), 리가의 가정교사
로잘리야 카테리나 베르타와 산다.

 김은 모스크바에서 주소지를 등록했다.

 월세 18루블에 해당 주소지 18호의 방을 임차했다.

 (러일전쟁)전선 보급을 책임지는 러시아군 장교들과 만난다.



1904년 4월 19일 현재

김병옥에 대한 비밀경찰의 정보
4월 19일. 나제쥐다 김은 오후 1시에 아들 , 보모, 페테르부르크대 조선인 교수 예브게니

니콜라예비치(김병옥, 30세)와 함께 집에서 나와… 고스티늬이 드보르, 그 후 파사쉬로 갔지만,

가계에 들르지 않고 귀가했다. 예브게니 김은 감시 대상자의 집에서 나와… 아내 마리야

마트베예바(30세), 최하위직 관리의 딸인 베라 마트베예바 코르구진스카야(37세, 마리야 김의

자매로 추측)과 함께 사는 집(볼샤야 마네트나야 가 3번지 8호)으로…갔다.

정리:

1)김병옥 출생년도: 1874년경

2)김병옥이 강의를 시작(1897년)할 무렵에 23세(!)였다.

3)최초의 한국어 교과서가 출판되던 해(1899년)에 25세였다.

4)실 거주지가 등록지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김병옥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최초의 교재

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김병옥은 러시아어 통역관이었으므로
러시아어로 가르쳤다.

 첫 교재: '페테르부르크황립대학교 동양학부 김병옥 교수 강의록.
학생 브로쟌스키 편'(페테르부르크, 1899)

 이 교재는 한국어 문법 참고서이다.

 김병옥은 분명 강의에 한국어 원서들을 활용했을 것이고, 이
교재들은동양학부도서관에여러부소장되어있다.



김병옥: 강의 수준

 앞서 말한 게오르기 블라지미로비치 포드스타빈이 김병욱의
한국어 강의 수준에 대해 언급했다.

 «…학부 과정에서 배운 지식으로 1899-1900년에 일 년간
서울에 출장갔을 때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던 초기에
최단기간에 한국어 구조를 깨우치고 , 어려움을 점점
극복하는방법을찾아내기에충분했다…»



한 인간, 애국자로서 김병옥

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김병옥은 페테르부르크의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의 패전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 기자는 김병옥에 대해 '전형적인 조선인 '이고 '최고 수준의 인텔리젠트'라고
평가했다.

 김병옥은 한때 조선인들은 '아시아인들을 위한 아시아'라는 일본의 기치를 믿고
일본인 편에 서고 싶었지만, 사실은 '일본인들을 위한 아시아'로 진상이 드러나자,
조선인들이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결론

유감스럽게도 김병옥에 대한 정보가 실제로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1917년 이후에 김병옥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과 10월혁명으로 이어진 격동의 소용돌이에서 고문서들이 소실된

탓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나 조국을 사랑하는 러시아 여성과 가정을 일구고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강의한, 젊은 인텔리젠트, '전형적인 조선인'에 대해 조금이나마 소개하기에는

충분할 만큼 자료를 수집했다.

여하튼 “동방연구소” (국립 대학교) 한국어학과장인 포드스타빈에게 김병옥은

최초의 한국어 교수였다.

처음으로 러시아어로 한국어문법책(1938)을 쓴 홀로도비치는 김병옥의 교재를

알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적어도 그는 포드스타빈의 저서들을 인용한다.)


